
믿는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  연 대 의  다 리 를  함 께  놓 읍 시 다 !

｜일시｜  2018년 10월 19일 (금) 오후 2시

｜장소｜  서울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기념미사｜ 오후 6시 명동대성당 (주례: 염수정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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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urchinneed.or.kr
전화: 02-796-6440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다리를 놓으소서

오! 우리의 창조주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한 피조물로 서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셨나이다.

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태초의 인류가 모의한 죄는

대대로 후손에 이어내려 세상을 더럽히고 있나이다.

 

저희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저지른 악행을 겸손되이 뉘우치며

당신 발아래 엎드려 청하오니,

이 세상에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걷게 하시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차별과 박해, 가난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가장 낮은 이와 머물게 하소서.

 

그리하여 양심을 따르는 모든 민족이 

서로 손을 맞잡고 낙원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문명의 연대에 다리를 놓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 다리가 되어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평화의 모후여,

●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염수정 추기경 인준-


